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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록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연구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국내의 상황에서 ‘기록활동’이라는 행위가 시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최근 
기록학계에서 논의되는 정동적 접근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인 감정과 달리 정동(affect)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며, 존재의 변용
(affection)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는 제시된 바 
없는 ‘시민의 기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동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개념, 국내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에 대한 Brophy(2005)와 
UCLA 연구(2018)의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 기록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성’의 개념을 결합하는 방안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기록활동가에게 미치는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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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community archival research in 
the West, and in Korea, projects that support citizen or resident participation in archival 
activities have also been increasing. With the role of community members as producers 
of records having gained importance in Korea, it has become necessary to examine 
the affective approach currently discussed in archival stud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archival activities” on individual citizens. Unlike emotion, which is a personal and 
subjective experience, affect is characterized by "a sense shared based on relationships” 
and involves the concept of transformation of being (affec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method for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applicable to citizen archival 
activities,” an area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addressed.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meaning and concept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and their develop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UCLA study (2018) and Brophy's (2005) approach to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to explore methodologies. It also explores 
the integration of the concept of “partyhood” to better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ual 
model for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on record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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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랫동안 민간기록이나 지역기록에 대한 논의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 대상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공공기록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뿐 아니라 공공기록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기록
(archives)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집단의 기억을 반영하는 기록의 
수집과 활용이 소외집단이나 주변부 계층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록의 수집과 그러
한 기록의 이용 경험이 사회 통합이나 포용이라는 편익을 창출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개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삶 또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
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내용을 기반으로 영국의 이민자 집단, 사회 
주변부의 공동체나 호주의 원주민, 성적 소수자 공동체가 벌인 아카이브 운동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으로 
주목받기도 했다(Stevens et al., 2010, 59-60, 설문원 2012, 8에서 재인용). 이는 지역 주민이나 이민자, 인종, 
성적 소수자, 젠더 등의 범위로 묶인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의 피동적 수용자나 대상(subject)이 아니라 기록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마을기록학교’,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등의 이름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사업들은 지역 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기록활동이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을까? 국내외를 통틀어서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해외에서는 주류 아카이브의 경제적, 사회적, 학습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 제시된 바가 
있다. 2009년 미국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Archival Metrics Project나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용자 조사와 이를 분석한 연구들은(Duff, 2011; Yakel, 2012; PSQG, 2001, Horton, S. & Spence, J., 2006에서 
재인용 등) 물리적 장소로서의 아카이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보고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Wavell 등은 여러 문헌 분석을 통해 아카이브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서술했으며, 아카이브와 
기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를 표현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았다(Wavell et al., 2002, 
31).

주민참여 기록활동이 추구하는 정체성이나 소속감 강화가 단순히 수사(修辭)를 넘어 인식이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기록활동의 영향 분석은 주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수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Brophy(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Brophy(2005)는 정보서비스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영향(impact)’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태도, 행동, 결과물
(outputs)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단기 또는 장기적일 수 있고, 중요할 수도, 사소할 수도 있다는 복잡성을 고려하
고 ‘영향 수준 모델(Levels of Impact, LoI)’을 제안했다. Brophy의 연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영향 평가라는 
한계는 있으나 ‘개인’의 ‘행동 변화’에 주목한 연구로 아카이브에서 개인의 영향 분석 기준의 측면에서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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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Horton과 Spence(2006, 46)는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카이브의 가치와 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다르므로 영향 평가 대상에 있어 사회에서 개인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변화가 결국 사회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박성재, 2017, 82) 아카이브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영역에서는 영국의 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Group(CADG)이 2007년에 발표한 
조사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 영향으로 첫째, 청년과 노인이 만나 상호 존중의식이 
함양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동체에 소속감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문화 자
본’이 증가한다고 했고, 둘째, 지역을 더 흥미롭고 살만한 곳으로 여기게 해 지역의 ‘거주 적합성’을 향상하며,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기술을 익히는 등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299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개인에게 미친 영향도 일부 포함하고 있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을 보여주는 분석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한정된 항목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Caswell et al., 2016).

Duff 등은 개인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설명하기 어렵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무형의 정서적(emotional), 심리
적(psychological), 정신적(spiritual), 문화적(cultural)”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Duff et al., 
2013, 348). 이와 관련해 최근 아카이브에 정동(affect)의 개념을 접목하여 개인의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는 연구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는 UCLA에서 ‘정동과 아카이브(Affect and Archive)’ 심포지엄이 열렸고, 
2016년 Archive Science 제16호는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를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담은 논문들을 실었다. 또한, UCLA Community archive Lab(2018)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
을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affective impact)을 평가하기 위한 툴킷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경험인 감정과 달리 정동(affect)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며, 존재의 ‘변용(affection)’
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연구와 제안한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
브와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정동적 영향으로 보고 이를 분석
하는 시도를 했다. 아카이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아카이브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본 바,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 사업이 
증가하며 기록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시민에게 주어진 국내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그저 유행하는 주민참여 프로그
램 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의 기록학계에서 논의되는 정동적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동적 접근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을 탐색하는 방식이며, 기록활동의 결과물인 기록물
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인 ‘기록활동’에 주목해 영향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시민의 기록활동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는 제시된 바 없는 ‘시민의 기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동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개념, 국내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에 대한 Brophy(2005)와 UCLA(2018)의 접근법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주로 기록물이나 정보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시민 기록활동의 주체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성’의 개념을 결합하는 방안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시민에게 미치는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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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정동적� 영향

2.1� 시민�기록활동의�전개

국내 기록학계에서 주민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윤은하(2012)와 이경래, 이광석(2013), 이경래(2013), 최재희(2014)는 연구에서 북미와 영국의 공동체 아카

이브의 역사와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 연구들은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간기록이나 지역 기록화 관련 논의는 주로 주류 기록물관리기관이나 전문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권순명, 이승휘, 2009; 김화경, 2012; 설문원, 2010; 현문수, 2013),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록으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옮겨지게 되었다. 김익한(2010)은 마을 아카이빙의 특징 중 하나가 ‘주민참여’이며, 주민의 기록 
생산, 수집, 관리, 이용을 포함하는 모든 기록활동이 마을 문화 활동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손동유와 이경준(2013, 169)은 마을기록은 마을 주민의 “구체적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일상의 소소한 기록”
인 경우가 많은 만큼 주민 누구나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이용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주민참여 기록활동 사업이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
했다.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과 증평기록관, 청주 문화도시 차원의 기록 사업, 성북아카이브와 같은 사업들
과 문화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시민기록 양성사업 등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 특히 주민주도의 마을기록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강성봉, 2022; 김미라, 2021; 양월운, 2020; 
이경래, 2015; 이도순, 2021; 이정연, 2021). 동시에 손동유(2020; 2021)와 조영삼(2016)이 마을공동체 아카이
브 활성화의 의미를 짚으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법‧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기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측면에서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도순(2021)은 ‘기록활동가’를 “다양한 동기에 의해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
을 수집·채록·생산하여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이정연
(2021)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며 역량이 축적되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하며 
지역 논의의 대상으로 주민 ‘개인’에 주목했는데, 두 연구 모두 기록활동가와 주민이라는 기록활동의 주체에 중점
을 두었다. 

한편, 조영삼(2022)은 ‘민간’은 ‘공공’의 입장에서 부여된 용어이며, 이러한 용어로는 시민의 기록 지향을 담아
내지 못한다고 서술했으며 윤은하(2023)는 시민의 역사적 개념 변화를 살피며, ‘시민’이라는 용어에는 “시민민주
주의의 자산을 드러내고 국가의 작동과 공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조영삼
과 윤은하는 민간기록이나 공동체 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원종관(2021)은 “기록을 매개로 한 실천, 수집을 위한 관계나 네트워킹”을 “기록활동”이라고 정의하며, 기록활동
에서 기록은 “매개, 수단, 도구로 기능하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영삼, 윤은하, 원종관의 논의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에 대한 개념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의 시각에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역 기록화’,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역문화활동 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연구 등 다양
한 목적의 사업을 계기로 지역을 기록하는 ‘기록활동가’가 등장하게 되었다(이도순, 2021, 104-105).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며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시민
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했다(양월운, 2020).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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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유행처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해 커리큘럼과 
교육과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체계적 교육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공공기록관리 영역 이외의 현장에
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들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각자의 기록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또는 글쓰기와 사진 기록, 구술기록 등 주최 
측이 제안하는 방법에 한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 내에 ‘교육
-기록활동-기록물 발표’가 이루어지는 단발성 사업은 시민을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이도순, 2021, 110-114, 127).

그러다 최근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양성 교육’보다는 ‘지원’과 ‘성장’의 개념으로 접근해 시민 
기록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이에 대한 성과와 매뉴얼을 축적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충북 청주시는 2019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부터 매년 동네기록관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기록이 
모이는 거점을 확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청주 기록활동가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 또한 문화도
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록 동아리 지원사업’과 ‘영도 문화도시 연결 기획자 모집’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기획했
다. 문화도시 영도의 프로젝트들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록활동을 지향하며 다각화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평기록관의 ‘증평기록가’, 파주 중앙도서관의 ‘시민채록단’, 성북문화
원의 ‘주민기록단’ 등 몇 년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기록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부산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시민 아키비스트’ 
활동을 기획하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에디터’를 모집하
는 동시에 시민기록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을 몇 년에 걸쳐 추진하는 등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시민 기록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기록활동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며, 시민들이 “기록유산을 계승하고 확산할 주체로 성장”하여 이들
의 역량이 지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2.2� 시민�기록활동의�개념과�범주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나 ‘민간’ 대신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영삼(2022)과 윤은하(2023)의 
논의처럼 민간기록관리에서의 ‘민간’이라는 용어가 ‘공공’을 기준에 두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민’이라는 용어 또한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시민’이
라는 용어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활동’에 대한 원종관(2021)의 정의와도 같이 시민이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활동에 
더해 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여러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등 기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시민 기록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과물’인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정’에 주목하기에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등의 활동은 오히려 “매개, 수단,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시민 기록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존의 시민참여 기록활동들을 살펴본다면, 단순 교육이나 일회적이고 짧은 활동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되는 기록활동을 시민 기록활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청주와 영도의 
문화도시 사업, 증평기록관, 성북문화원, 파주도서관, 완월 시민아키비스트 등의 사례는 수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기록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매년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진행 방식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들 사업의 경우 대부분 초반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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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실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추후 시민 개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 기록대상과 
방식을 시민 스스로가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화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기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프로그램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도 하다. 이 과정에 기록대상과 주제를 정하는 워크숍,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록활동과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 수차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시민 기록활동가 간에,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 대상인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축적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체로 단년 사업으로 끝나지만 
10회 내외 또는 2~3개월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발견되는데,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장기적인 사업의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 기록활동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3� 시민�기록활동의�정동적�영향

2.3.1� 정동의�개념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정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정동적 전환은 “정동, 
감정, 느낌을 학문적으로 정당한 대상으로 삼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정당하고 엄격하게 도입
하고, 숙고하여 문화 비평에 적용”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Cifor, 2016, 10). 정동(affect)은 철학 분야에서 
제기되어 지금은 정치학, 사회학, 문화연구, 문학 이론과 예술비평, 역사와 페미니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동이 무엇인지 합의된 바가 없다(Cifor, 2016, 10). 대부분 정동의 개념을 표현
한 글들은 정의가 아니라 정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을 처음 제기한 Spinoza(1677/1990, 131)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물 『에티카(Ethica)』에서 “정동
(affect, affectus)을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affection, 
affectio)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고 정의했다. 정동을 이론적 지평으로 올려놓은 
Massumi(2015/2018, 12-13)는 Spinoza의 정의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힘(affect and be affected)”으로 
요약하며, “정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건이 된다는 것”이라고 해설
했다.

이러한 정의와 해설에서 정동의 몇 가지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정동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쌍방향적 운동”이라는 것이다(최진석, 2019b, 2). 감정이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정동은 ‘관계
성’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동은 정신적 영역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Hardt와 Negri는 “정신적 현상인 감정과 달리 정동은 신체와 마음을 동일하게 가리킨다.”라고 표현했다
(Hardt & Negri, 2000, 박현선, 2016, 70에서 재인용). 이성과 육체를 분리하고 이성적인 것만 우월하다고 주장하
는 근대적 개념과는 달리 정동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 신체 능력도 상승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 신체 
능력도 감소한다는 것이 Spinoza가 말하는 정동의 특성이다. 세 번째, 정동은 ‘변용(affection)’의 개념을 동반하는
데, 이는 하나의 신체가 다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원, 2016, 83). 신체의 
능력이 상승하는 긍정적 변용을 야기한 정동은 ‘기쁨’이고,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는 부정적 변용을 야기한 정동은 
‘슬픔’이다. Spinoza와 Deleuze는 기쁨과 슬픔을 가장 기본적인 정동으로 제시했다(최원, 2016, 86).

이러한 정동의 개념은 언어와 역사, 문화 등을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동일성의 감정”을 대중들이 느끼게 하여 
“동원의 시대”를 만들었던 독일의 나치 권력과 같이 국가적 통합을 위해 대중의 감성을 활용했던 근대사회를 비판
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적용되었다(최진석, 2019a, 357-358). 또한, 이동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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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치자들의 대처 과정에서 혐오와 증오, 분노, 공포라는 정동의 감정들이 ‘사회적 애도’를 뒤덮어버리고 무력
화시켰으며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정동”이라고 서술한 것과 같이(이동연, 2016, 25-26) 정동
은 “현실 사회와 문화 정세를 읽는 새로운 개념이자 분석 틀”로 제시되기도 한다(김성일, 2016). 이처럼 권력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보다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정동의 속성이기도 하다(이동연, 2016, 58). 이에 이동연
(2016, 58)은 “정동적 전환은 체제와 감정의 대안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체의 역능(puissance)1)
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필요한 일”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국가나 권력과 같이 ‘큰 것’에 복속되는 과정을 “나쁜 
만남”이라고 하고, “역사에서 패배당하고 버려진 존재,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배제된 자들”, 즉 ‘가장 작은 것’과의 
연대를 “좋은 만남”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것’들과 “불가능한 동일시”가 가능할 때 비로소 윤리가 작동하고, 
공동체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최진석(2019a, 369-370, 372)의 서술이 신체적 역능에 대한 사유와 
실천과 맞닿는다고 할 수 있겠다.

정동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주관적 감정조차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이경래, 2023, 13), 
시민 기록활동의 개인적 영향을 분석에 있어서 정동적으로 접근했을 때 단순히 시민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배경이 되는 관계와 내용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시민들이 
기록활동을 통해 어떠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용하고 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기도 한다.

2.3.2� 정동에�대한�기록학에서의�논의

기록과 기억 연구에서 정동의 논의를 끌어온 연구들은 정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록학 내에서도 
정동은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동의 특징을 담은 정의를 각 연구의 논의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Ÿ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기력하고 불쾌하게 만들거나 활력을 불어넣고 결집시키는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포괄하는 인간의 능력”(Gilliland, 2015, 31)
Ÿ “신체(개인 또는 집단)와 세계 사이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힘으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범주로서 감성과 감정을 포괄하고 그 너머에 도달하는 개념”(Cifor, 2016, 10)
Ÿ “현상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인식, 경험의 총체”(Halilovich, 2016, 78)
Ÿ “의식, 반의식, '의식적 앎 이외의 것', 즉, 사고, 행동, 관계의 근간이 되는 비인지적, 비언어적, 비합리적 힘을 

포함하는 감성과 감정의 '밑에 있는' 본능적인 힘”(UCLA Community Archives Lab, 2018, 5)
문화이론가이자 『감성의 아카이브(An Archives of Feelings)』의 저자인 Cvetkovich는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

한 ‘문화적 텍스트’가 ‘감성과 감정의 저장소(repositories of feelings and emotions)’이며, 그 내용 속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동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친밀감, 섹슈얼리티, 사랑, 행동주의”의 정동적 경험을 
기록하는 “급진적인 감성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Cvetkovich, 2003, 7, Cifor, 2016, 14에서 재인용). 
이는 기록학에서 기록관리 전통을 넘어 기록물의 평가에서 “지배적인 권력 구조를 붕괴시키고, 문서화되지 않은 
공동체와 경험을 수집하며, 문화적 맥락과 앎의 방식을 확장”한다는 정동의 잠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Cifor, 
2016, 16). 

1) Deleuze와 Guattari가 사용하는 ‘역능(puissance)’ 개념은 유럽의 ‘권력(pouvoir)’ 개념과 대비되어 쓰인다. 역능을 지닌 특이성들이 
차이를 확인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권력대표가 아닌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문제의식에
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권력자의 지배 개념에서 벗어나 특이한 개별자가 지닌 새로운 것을 구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철학사전편찬
위원회, 2009). 이동연이 말한 ‘신체의 역능’은 권력에 의해 대중들이 부정적인 정동에 물들기 쉽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긍정적 정동을 만들어 내는 주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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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UCLA에서 열린 ‘정동과 아카이브(Affect and Archive)’ 심포지엄은 성 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노동, 
이주와 디아스포라, 전쟁, 예술, 대중문화 등에서의 정동과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로 채워졌다, 이 심포지엄 이후 
2016년 Archive Science 16호는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를 주제로 ‘정동과 아카이
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두 편을 포함해 아카이브에서 정동에 접근한 다양한 연구를 실었다. 심포지엄과 
Archive Science 16호는 다양한 학제 간의 논의를 아카이브와 결합한 시도로 아카이브 연구에서의 정동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Lowry, 2019, 189-190).

Cifor & Gilliland(2016, 2)는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것’과 ‘유형의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기록학 현장에서 
정동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은 던진다고 서술했다.
Ÿ 기록관리 프로세스나 기록물 또는 아카이브의 물리적 장소가 사람들에게 정신적, 생리학적 반응을 불러일으키

는 능력은 무엇이고, 그러한 반응의 본질은 무엇인가? 
Ÿ 기록의 부재 또는 복구 불가능성이 개인, 공동체, 국가에 미치는 정동은 무엇인가?
Ÿ 기록과 아카이브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록생산자나 기록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이 경험한 다양한 

감정과 정동을 포착하거나 담고 있나? 
Ÿ 아키비스트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감정이나 정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동적 반응과 

반작용을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Ÿ 아키비스트는 어떤 종류의 정동을 경험하는가?
Ÿ 정동에 대한 고려는 실무 아키비스트에게 어떤 윤리적 의무와 딜레마를 제시하는가? 
Ÿ 정동적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어떤 이론적 개념과 모델에 도전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을 통해 기록학에서 정동과 관련된 논의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기록학이 
기록의 생산, 평가, 보존, 활용까지 기록관리의 과정에 대한 이론과 방법에 주목했다면 이 과정에 관계된 주체들이 
느끼는 정동이 기록관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위 질문에서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의 주체를 물리적 장소로서의 아카이브, 기록물, 기록생산자, 기록대상, 이용자, 공동체, 
아키비스트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기록활동을 중심에 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다른 정동적 관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아키비스트의 정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놓고 탐색한다면 정동의 주체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 위의 질문 중 세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기록 생산 또는 수집, 관리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 주목해서 본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나 시민 기록활동에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정동의 주체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2.3.3� 시민� 기록활동에서의�정동적�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 생산 또는 수집, 관리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인 시민 기록활동가가 활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정동적 관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의 직간접적인 대상(subject)이다. 기록대상은 기록이 다루는 사람이거나 기록
의 주제와 관련된 장소나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민 기록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생산이나 수집의 
유형 중에는 구술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직접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소와 사물 등을 주제로 할 때 
이와 관련된 기억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시민 기록활동의 특성상 가깝게 지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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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을 기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 과정에서 가까운 관계라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 등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정동적 관계가 될 수 있다.

둘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활동 동료들이다. 시민 기록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팀을 꾸리거나 개별로 활동할 
수 있다. 지역과 기록활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기록 주제나 대상, 
방식을 의논하고, 서로 조언이나 도움을 주며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동적 경험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다. 직접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관계는 아니더라도 기록물을 활용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기록물을 매개로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시민 
기록활동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응원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록의 내용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달라지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넷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활동가이다. 여기서 활동가는 시민 기록활동의 전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 주체, 
사업 담당자, 기획자, 기록활동가 등을 포함해 임의로 지칭한 용어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기록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장을 만들고 교육이나 상담,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시민 기록활
동 사업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위해 시민 기록활동가와 활동가의 소통이 중요하며, 
기록활동을 통한 시민의 성장과 시민의 정동적 경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 기록활동가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웃을 만나며, 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거나, 응원과 지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세부적인 조사 사례를 통해서 추가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 방법

3.1� 아카이브의�정동적�영향�분석�사례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UCLA Community archive Lab에서 발표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
적 영향 평가: 툴킷(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 Toolkit)’(2018)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공동체에 “정서적(또는 정동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구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밝힘으로써 예산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 이 툴킷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변화” 또는 “자신과 공동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
는 것을 정동적 영향으로 보았고,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12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자, 직원 자원봉사자, 17명
을 인터뷰하고 분석하는 데에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2)”이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을 “존재론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 인식론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 사회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으로 구성된 분석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했다. 

2) 상징적 소멸은 주류 미디어와 아카이브에서 소외된 집단 구성원이 부재하거나 과소 대표되거나, 왜곡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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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영향’은 기록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 ‘인식론적 
영향’은 자신과 관련된 공동체의 존재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 ‘사회적 영향’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관련된 공동체
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영향은 감정적 경험으로 인해 순차적이라기보다 
상호 영향을 주거나 교집합 되는 관계일 수 있음을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류 언론 매체와 기억 기관에서 
소외되는 현상인 ‘상징적 소멸’의 환경에서 “복잡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 규정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상적 소속감(representational belonging)”
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분석 모형에 함께 적용했다. 결국, 표상적 소속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성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인터뷰 또는 초점 그룹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코딩을 해 이 모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식별하고 세부적인 주제를 부여(예: 
‘감정적 영향:흥분’, ‘감정적 영향:연민’, ‘표상적 소속감:존재론적 영향/“I am here”’ 등)했으며, 2차 코딩에서 이 
주제들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된 어휘 또는 단어 주요 목록을 개발”했다. 감정과 관련한 어휘는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녹취록에서 유기적으로 드러난”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동체 구성원이 아카이브와 기록을 접하고 이용하며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또는 “자신, 공동체나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것을 정동적 영향이라고 했으나, ‘감정적 영향’과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회적 
영향의 구체적인 관계가 분석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공동체
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동적 영향이 발견되어 분석 틀이 변화할 수도 있고, 아카이브와 기록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의 정동적 영향이 아닌 ‘기록활동’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변형 또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상징적 소멸에 대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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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카이브의�개인적�영향�분석�사례

아카이브의 개인적 영향을 분석한 또 다른 사례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영향 평가를 위해 이용자의 영향으로 
접근한 Brophy의 영향 수준 모델(Levels of Impact, LoI)을 참고할 수 있다. Brophy(2005, 44)는 영향(impact)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태도, 행동, 결과물(outputs)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단기 또는 장기적일 수 있고, 중요할 수도, 사소할 수도 있다고 그 특징을 이야기했다. 또한, 서비스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었
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중요한 변화로 보았다(Brophy, 
2005, 44-45). LoI 모델은 영향을 –2부터 6까지로 구분하여 강한 반감(Hostility), 부정적(Dismissive), 아무 
영향이 없음(None), 인식 제고(Awareness raised), 정보 습득 향상(Better informed), 지식 향상(Improved 
knowledge), 인식 및/또는 능력 변화(Changed perception and/or ability), 세계관 변화(Changed world view), 
행동 변화(Changed action)로 제시했다.

Brophy의 연구는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인을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된 행동’에 주목한 연구로 시민 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 연구의 내용적 틀을 마련하
는 데에 시사점을 준다. 이는 기록활동을 통한 시민의 인식 변화의 내용과 어떤 존재로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데에
서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Brophy의 모델에서 말하는 인식 변화와 능력 변화, 세계관 변화 등은 소외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UCLA Community archive Lab에서 제시한 분석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두 모델을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분석 틀에 접목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정동적 분석 모형을 만드는 
데에 활용한다면 시민 기록활동에서의 정동적 영향 분석 결과를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3� 당사자성�획득과�존재의�변화

여기에 더해 ‘당사자성 획득’은 인식과 존재의 변화와 관련해 시민이 기록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정동적 경험을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변용’의 개념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은 자주 강조되어왔다. 공동
체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각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내용
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소속감이라는 감정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에 긍정
적인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의식적·무의식 중에 배타적으로 대하는 
부정적 정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 초기에 일부 아키비스트와 활동가가 ‘공동체’라는 

UCLA Community Archive Lab Brophy
인식의 변화 · 우리가 여기 있었다: 공동체의 존재와 역사 이해 · 인식 변화와 세계관 변화: 이용자가 주제를 바라보는 방식 

및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존재의 변화 ·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존재 자각 · 정보 습득, 지식 향상과 능력 변화: 이용자의 앎과 성장

· 행동 변화: 학습이 행동으로 이어짐
사회적 변화 · 우리가 여기에 속해있다: 자신이 관련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낌 · 행동 변화: 더 넓은 세상을 변화

<표 1>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모형에 Brophy의 영향 비교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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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정부나 미디어에 의해 ‘다른 것으로 여기게(othering)’하고, 소외시키는 장치로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분리
(separateness)된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용어(Waterton & Smith, 2010, Durati & Franks, 2015에서 재인용)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관련되어 있다. 물론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 강조했던 소속감은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정동을 의미하겠지만, 이보다는 공동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주목하여 ‘당사자성 획득’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당사자성’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당사자 고유의 정체성과 입장”을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법률적 용도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 성 소수자, 청년 등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당사자성 획득’은 “당사자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당사자가 겪고 있는 해당 사안을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은희, 설문원, 2023, 68). 당사자가 아니거나 스스로를 당사자로 자각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세계에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노력”을 할 때 이를 ‘당사자 의식을 
가진다’ 또는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김경희, 2022, 232). 또한, 박승하와 이은정(2020, 57)은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차별의 당사자로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차별철폐 당사자’”라고 칭했는데, 이는 “비당사자의 당사자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佐藤知久 
et al.(2018/2021)는 시민들이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기록활동에 ‘작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록 
공개 단계에서 기록에 대한 책임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기록자가 되는데, 이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
성’이 획득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당사자 또는 당사자로 자각하지 못했던 존재라도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당사자가 처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김으로써 자신 또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당사자성을 획득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을 넘어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차별철폐 당사자’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는 정동에서의 변용의 의미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성에 대한 논의
들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 자연적‧사회적 재난의 피해자와의 연대에서 제기되는 논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하여 역사와 기록의 주체, 공동체나 마을, 지역의 당사자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의 정도가 
약했던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인 기록의 주체로 기록활동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나 마을, 지역의 당사자 
또는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성 획득은 경험과 관계가 축적됨
에 따라 더욱 명확해지고 단단해지므로 잠재적 영향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이에 당사자성 획득의 개념을 접목
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의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4.�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분석� 모형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적 영향 분석을 채택한다. 시민 기록활
동에서 시민 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다루는 ‘정동’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 감정은 결국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배경을 함께 탐색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정동적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아카이브 공간 또는 기록물 이용에서 느꼈던 정동과는 또 다른 접근으로 시민 기록활동에서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향이다.

둘째,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분석 모형을 참고하되 Brophy의 분석 내용을 결합했으며,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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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기록활동에서의 정서적 영향을 식별하
고, 인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아카이브의 영향 연구에서 단기적 영향
과 장기적 영향을 구분하여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많았는데, 특히 사회적 영향 분석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해야 하며,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Duff et al., 2013, 327) 더욱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이라고 하는 기간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의 시민 기록활동 
사례가 국내에서는 아직 드물기에 사회적 영향 분석은 좀 더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인식과 
존재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서적 경험과 인식과 존재의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정동적 관계가 형성되는 대상으로는 기록 대상(사람이나 장소, 사건 등), 동료 기록활
동가, 기록생산자, 기록이용자, 활동가 등으로 확장하고 더 추적하여 실증적 데이터 수집하고자 한다.

넷째, 분석 모형에 당사자성 획득 개념을 추가하고자 한다. 당사자성 획득 개념은 아카이브의 영향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속감에 대한 내용을 시민의 주체적인 존재의 변화와 연결시키고, 공동체 또는 마을이나 지역에서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강도가 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식과 존재를 
포괄하는 변화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여 기록활동 과정에서 시민은 어떤 정서적, 감정적 경험을 하는지, 존재론적, 
인식론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획득하게 되는 당사자성은 무엇인지를 시민 기록활동가의 언어로 표현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표현은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
을 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자료가 될 것이다.

종합하여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 여러 정동적 주체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기록활동을 수행한 시민은 정동
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정동적 관계 경험은 감정, 감성을 포함하는 정서적 경험이 될 것이고 이 경험은 시민 개인의 
인식 및 존재의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게 되고, 인식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 시민은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쌓여갈수록 당사자성은 더 강화될 수 있기에 잠재적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향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분석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질적 데이터는 심층 면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심층 면담은 위 모형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지만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을 취해 맥락적으로 관계된 다른 질문들의 추가가 가능
하다. 질적 데이터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검증과정이 되겠지만, 현장에서의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내용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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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질문 예시는 UCLA Community Archive Lab과 Brophy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다. 정서적 경험은 관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활동 중에 관계한 사람과 기록물, 장소, 사물 
등의 기록대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인식과 존재의 변화는 개인의 내외부의 측면을 구분하였다. 존재의 변화에
서는 기록활동의 의미와 지속성에 대한 생각 및 입장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의 잠재적 획득을 
가늠해 보고자 했는데, 당사자성 획득에 대한 사항은 위 프레임워크의 질문 전반에 녹아나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
를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기록활동’이라는 행위가 시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여 정동적 개념을 적용한 
분석 모형을 제안했다. 시민 기록활동과 정동의 개념을 먼저 살피고, 기록학에서의 정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이 정동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험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지 밝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영향 분석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정동, 감성, 감정이 
사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에 대한 영향 분석에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민 기록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은 시민 기록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 기록활동에서 정동의 논의는 시민 기록활동의 가치와 편익을 논의하는 데에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활동이 시민들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를 지향하는 
매개로 공동체 또는 마을이나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민 기록활동의 또 다른 쓸모를 고민하게 하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존의 몇몇 평가 모형들이 일정한 수의 사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며, 

주제 내용 질문 예시

정서적 경험 관계를 통한 감정, 감성의 경험
Ÿ 기록활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나요?
Ÿ 기록활동 중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감성이 있었나요? 

(활동가, 동료 기록활동가, 기록생산자, 기록이용자 등)
Ÿ 기록활동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알게 된 기록 또는 기록대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인식의 변화
연구참여자 자신에 대한 인식 Ÿ 기록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Ÿ 기록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변화한 경험이 있나요?
지역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 Ÿ 기록활동으로 내가 속한 지역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거나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존재의 변화

연구참여자 역량 변화 Ÿ 기록활동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역량 수준이 높아졌나요?
지역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적 활동 
및 관계 변화

Ÿ 기록활동이 지역 또는 공동체 내의 또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Ÿ 기록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 Ÿ 기록활동이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Ÿ 기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나요?

<표 2> 심층면담을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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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의 현장에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분석 모형을 완성하고 국내 현황에 
맞는 모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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